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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 전국 시·도회 ‘중대재해 근절’ 긴급 대책 회의

“국민생명·안전 가치 최우선

정부 정책에 적극 협력할 것”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체계

구체적 실천방안도 쏟아져

[대한경제=박흥순 기자]이재명 정부의 산업재해 사망사고 근절 정책에 발맞춰 건설업계가 전국 곳곳에서 동

를 개최하며 ‘사망사고 제로’를 위한 굳은 결의를 다졌다.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회장 최태진), 부산광역시회(회장 정형열), 대구광역시회(회장 이승현), 인천광역

시회, 대전광역시회(회장 최문규), 울산광역시회(회장 장홍수), 경기도회(회장 황근순), 강원특별자치도회(회

정선), 충남ㆍ세종시회(회장 최길학), 전남도회(회장 박경재), 경남도회(회장 강동국), 제주도회(회장 김기춘)

설현장 안전확보를 위한 긴급 대책 회의’를 일제히 개최했다.



대한건설협회 전국 시도회는 4일 ‘중대재해 근절 및 건설현장 안전확보를 위한 긴급 대책 회의’를 일제히 개최했다. 사진은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원사들
모습. /사진:안윤수 기자 @ays77

건협 시ㆍ도회 회장단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산재 사망사고 근절을 위한 정부 정책

안전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최태진 회장은 “정부, 발주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해 건설현장 안전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 나갈

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고, 기업의 이익을 안전보다 우선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승현 회장은 “지역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 등의 중대재해가 뿌리뽑힐 수 있도록 안전 강화를 위한 정부 정책

했으며, 박은상 회장도 “지역 건설업계는 정부 정책에 적극 협력하고,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겠

최문규 회장은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자”고 당부했다.

장홍수 회장은 “국민이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건설현장을 조성하기 위해 일관된 목표를 갖고 중대재해 근절

말했다.

황근순 회장은 “근로자 인식 전환 및 안전 재원 확보 등 패러다임 전환에 공감한다”며 “현장 중심의 실질적 안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최상순 회장은 “최소한의 기준을 맞추는 데 그치지 않고, 스스로 지켜가는 건전한 안전문화가 현장에 자리잡을



유정선 회장은 “촉박한 공기를 맞추기 위한 무리한 작업 지시와 박한 공사비로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던 

지적했다.

최길학 회장은 “엄중한 책임 의식과 안전관리체계를 재점검하는 한편, 스스로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 안전기

조했고, 박경재 회장은 “‘사망사고 제로’ 실현을 위해 안전관리교육, 사례집 배포 등의 활동을 계속할 계획”이

강동국 회장은 “현장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 곧 우리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고, 김기춘

력하고,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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